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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개 요

본 논문은 2003년부터 2004년 사이에 주로 2004년에 제작된 심상적 표현 공
간으로서 그림자 이미지의 석사학위 청구전 작품을 대상으로 그 내용적 측면과
조형적 측면에 관해 연구한 것이다.
본인의 작품은 공간 속에서 자아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방법으로 빛을 통한

왜곡된 인간 형상의 그림자로부터 시작된다.빛은 시각적 변화가 큰 매개체 역할
을 하며 빛의 규칙적 또는 불규칙적인 변화에서 지각되는 시간의 흐름은 공간에
또 다른 변화를 가져와 유동성을 부여하게 된다.이러한 빛을 통해 변형 왜곡된
신체 형상의 그림자 이미지는 자아의 심리상태가 내포된 표현의 장(場)이다.즉
지각된 그림자 이미지는 실제 공간에서 실체를 반영하는 공간이자 사적 사유로
나타난 심상적 공간에서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내용적 측면으로 공간 안에서 표현된 그림자 형상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연속적으로 나타나 ‘타자’(他者)와의 관계가 성립되어 ‘비춰
진 자아’와 그것을 ‘바라보는 자아’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여 존재의 의미를 되짚
어 보게 된다.이러한 이론적 전개 과정으로써 실상과 허상의 구별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점으로부터 논리적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작품과 유사성
을 가진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미술사적 측면의 한 사례로 분석 연구하였다. 또
한 왜곡되어 드러난 그림자 형상에서 사용되어진 조형요소들(빛,공간,그림자)을
물리적 측면과 심리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조형적 측면에서는 작품의 전개과정으로 사진 이미지,컴퓨터 이미지,전사된

이미지로 나누어 이미지 전개과정에서 ‘사진’매체의 특성에 대해 서술하고,간접
적 방법이라는 측면에서 판화와 사진의 합일된 개념과 다른 특성을 가진 두 매
체의 결합에 대한 표현 의도를 서술하였다.이러한 사진과 판화기법의 결합은 실



- ii -

존 공간으로부터 심리적 표현 공간으로 나타난 이미지로써 컴퓨터 이미지,전사
된 이미지에 조형화로 나타났다.
본인은 이렇게 평면 작품과는 달리 아티스트 북(Artist'sBook)을 활용한 공

간 표현으로 본인의 작품과 다른 작가의 도판 작품을 제시하여 앞으로의 작품제
작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마지막으로 본인의 작품 설명을 통하여 비교적 일관
성을 지닌 구체적인 표현의 실례를 서술하였다.
본인의 작품에 나타난 그림자 이미지는 내용적,조형적 측면에서 볼 때 실제

공간으로부터 심리적 공간 속으로 표현되어 존재와 부재,실상과 허상,형상과
배경이 그 어느 하나로 규정되지 않는 이미지임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본인은
불명확한 그림자를 타자와 관계 되어 외재적인 시야에서 변형된 진정한 의미론
적 주체가 되도록 동일시하여 자아를 형상화하려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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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론

오늘날 정체성이라는 단어는 익숙하지만 한편으로는 진부한 것으로 보이기
도 하다.그럼에도 여전히 정체성이라는 문제가 거론될 가치가 있는 것은 자
아 정체성이 외적 영향력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수동적 실체가 아니라,개개인
스스로가 자아를 형성하면서 사회적 영향에 이바지하면서 직접적으로 촉진하
기 때문이라 생각한다.따라서 정체성은 고유하고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끊임
없이 유동하는 것이라 볼 수 있고 이러한 이유에서 시대가 급변할지라도 정체
성의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본 논문의 내용은 타인과 구별되어 자아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본인 작품으
로 설명한 것으로써 하나의 사적인 공간 속에서 그림자 이미지로 나타내었다.
즉 작품에 나타난 공간 표현은 실제 공간으로부터 본인의 감성이 담긴 갈등,
긴장,집착,고요,정화 등을 내포한 그림자 형상으로 인간 본연의 모습을 찾
으려는 것이다.
본 논문의 연구 대상으로 삼은 작품은 내용과 형식이 비교적 일관성을 지닌
작품으로 제한하였으며,이론적인 근거를 연구하고 미술사적인 작품을 사례로
들어 본인 작품과의 비교 분석함으로써 다시 한번 본인 작품의 이론적인 바탕
을 견고히 할 수 있다는 점에 본 논문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하겠다.
본 논문의 서술 과정에서 본론 Ⅱ장에서는 내용적 연구로,작품에 표현된
그림자 이미지는 실체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실상과 허상을 동일시한다.이러
한 측면에서 실상과 허상의 이론적인 배경에서 살펴보고자 한다.즉 실상과
허상,3차원의 실존 공간과 2차원의 평면,복제와 실체라는 시각적인 상호 관
계들이 지각되는 것으로 실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에서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을 재검토하게 하였다.또한 미술사적 측면에서는 본인의 작업과 유사성



- 2 -

을 가진 크리스티앙 볼탕스키(ChristianBoltanski,1944～),데 키리코(Giorgio
deChirico,1888～1978),곽남신의 작품은 공간 속에 그림자를 표현한 것으로
써 본인 작품과 비교 분석하여 이론적 배경을 뒷받침하고자 한 것이다.이러
한 작품은 실체와 허상의 구분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을 던져주게 된
다.실체를 반영하는 그림자에 덧붙여 본인의 내면적인 심리적 갈등을 표현하
기 위해 그림자 형상을 왜곡하고 있으며 그 속에 나타난 빛,공간,그림자를
심리적인 측면에서 연구하였다.
본론 Ⅲ장에서는 위의 이론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게 된 형식적인 측
면 연구로,이미지 전개 과정에서 볼 때 ‘사진’매체의 특성에 대해 서술하고,
판화와 사진의 경계면에서 표현 의도를 밝혔다.본인은 이러한 사진 이미지와
판화 기법의 결합은 컴퓨터 이미지와 전사된 이미지에 조형적으로 표현하였
다.
그리고 이러한 평면작품과는 다르게 확장된 공간 표현으로 제작한 본인의
아티스트 북을 다른 작가의 작품과 비교하여 그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
다.
끝으로 본인의 작품을 참고 도판을 통하여 실증적(實證的)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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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그림자의 의미론적 전개

1.실상과 허상

현시대의 이미지는 한없이 범람하고 가상과 실체가 뒤바뀐 채 이미지의 영
역은 날로 확대되어 간다.이러한 흐름속에서 모든 실체는 모호성의 관계로
상황을 전개하며 재현된 이미지의 실상과 허상은 무엇인가라는 근본을 되짚어
보게 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재미있는 세상이다.왜냐하면 사람들은 세상을 말
할 때 언제나 반쪽 세상만을 말하기 때문이다.그것은 마치 토끼가 방아 찧는
달의 앞면만 보고 ‘저게 달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달의 뒷면은 인공위성
을 동원하지 않는 한 언제나 앞면에 가려져 있어 그 모습은 단지 상상과 추리
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그와 같이 현실은 가시적이고 인식할 수 있는 세계 외
에도 달의 뒷면과 같이 은닉된 또 다른 세계가 있다.이처럼 허위와 진실을
분간하기 어려운 현실은 하나가 아니라 둘인 셈이다.1)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신문을 펴면 세상 모든 일이 두 눈에 들어오고,하루
종일 우리의 눈과 귀로 홍수처럼 밀려오는 뉴스와 심지어 지하철 잡지 가판대
유리창에 걸려있는 수많은 잡지기사들까지도 믿거나 말거나 일방적으로 우리
에게 무차별한 정보 입력을 강요한다.이러한 세상 정보들은 우리의 의식구조
를 사실상 하나의 거대한 자동 입력 시스템으로 만들어 버리고,결과적으로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든 이러한 정보 밑에서 모든 주관적 판단 기준과 감각력

1) 이경률, 「사진은 무엇을 재현하는가」,마실 출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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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무효화시키는 자아상실의 시대를 가져왔다.예를 들면 오늘날 모든 상품
구매는 거의 유행이나 브랜드에 의한 수동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며,자신의
주관이나 의향은 사실상 진리 혹은 정답이라는 타인의 객관적 기준 혹은 물질
적 가치에 의해 결정된다.일상의 외면만이 가중되고 매체가 재현하는 가상
이미지를 실제와 동일시하게 되는 지각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특히 사
진의 진술은 오늘날 법정에서 진술하는 증인의 말보다 더 진실로 받아들여지
고,모든 것이 실증되어야 믿게 되는 현실이 되었다.2)
이러한 것은 근본부터 회의하게 하는 것으로써 이미지 시대의 혼란을 보여
주는 것이다.본인은 이러한 현실을 결부시켜 볼 때 무엇이 실체이고 허상인
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우리는 무언가를 보면서 단지 우리가 그것을 보고 있을 뿐,우리가 그것에

의해 보여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았지만 ‘본다는 것’을 의
식할 때 우리 자신도 보여진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본인이 생각하는 현실에서의 삶은 현실과 이상이 공존하는 양면의 세계이
다.즉 실존하는 구체적인 삶 속에는 실체가 없는 허구적 생각의 세계와 함께
하는 삶이다.이러한 삶은 허상속에서 사는 실상의 삶이므로 불안정하고 공허
하다고 보고,본인의 작품에서는 이러한 심리상태로부터 그림자라는 허상의
이미지로 자아 본연의 실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따라서 ‘자아의 실체’를 실
재와 재현이 연계된 지각 인식의 출발점으로 하여 인체의 형상으로 심리상태
를 내포하려 하였다.여기서 ‘지각’3)이라는 것은 20세기 몸 철학의 대표자인
메를로-퐁티(Merleau-Ponty,1908～1961)에 따르면 모든 인식의 궁극적인 완
성은 ‘몸의 지각’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말한다.몸4)의 개념은 내부와 외부,체

2) 이경률, 앞의 책,

3) 한국 현상학회 편, 「몸의 현상학」, 철학과 현실사, 2000, p.110.

4) 한국 현상학회 편, 위의 책, pp.11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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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과 행위,관념론과 실재론,자아와 타자,의식과 존재,대자 존재와 세계-로
의 존재의 관계 등을 중요한 의미의 장(章)이다.이러한 관계는 자아를 통합하
기 위한 문화적인 경계를 구축하게 되어 동시에 ‘타자’5)가 등장하게 된다.메
를로-퐁티는 내가 ‘나’자신을 보는 것보다 타인에 의해 ‘나’를 보는 것이 더 근
원적이고 내가 타인의 시선을 통해 ‘나’를 보는 것이 근원적이라고 말하고 있
는 것이다.
따라서 메를로-퐁티가 말하는 지각되는 순간 모든 의식이 공간속에 체험된
상황 설정이 곧 본인 작품에서 ‘타자’가 등장하여 신체의 형상으로 표현하여
‘나’를 볼 수 있고 곧 ‘타자와 나’와의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다.
또 메를로-퐁티의 사상(자아,타자,익명성의 표현)과 밀접한 연관 관계를
갖는 엠마누엘 레비나스(EmmanuelLevinas,1906～1995)에 따르면 타자와의
관계를 현재 속에서의 미래의 현존은 타자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한 상황에서
비로소 실현되어 이러한 상황이 시간의 실현이다라고 말하면서 ‘시간의 타자
성’즉 이것은 ‘타자와의 교감 ’속에 이루어진고 말했다.6)
본인은 ‘사진’이라는 멈추어진 시간이 담긴 상황 설정이 곧 나의 ‘타자’가 등
장하여 비로소 ‘타자와의 교감’이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본인은 지각된 대상으로부터 그 재현된 형상이 대상이나 그것
을 바라보는 주체로 드러나는게 아닌 <타자와의 관계>로써 존재의 의미를 생
5) 나와 타자는 서로에 의해 희생되지 않으면서 만나게 되는 의미에서 두 개의 문화가 서
로 교차하는 것이다.나의 존재 혹은 나의 자기 동일성은 오로지 타인들에 의존해서
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국 현상학회 편 , 앞의 책 , pp.134~135.

6) 엠마누엘 레비나스는 “시간은 주체가 홀로 외롭게 경험하는 사실이 아니라 타자와의
관계 자체”라고 말하고 있다.사실 시간을 경험하는 것은 그 시간 속에 맡겨진 혼자만
의 고독한 순간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그 시간이 쌓아올린 무수한 사람들의 시선과
고통,습관과 환호를 마주하는 것이다.

   Emmanuel Levinas,「시간과 타자」, 강영안 역 , 문예출판사 , 1996, p.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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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게 된다.
본인 작품은 <사진>매체로 시작한다.본인의 전반적인 작품에서 나타난 사
진성이 기계적,행위적 특징을 통해 표현하고자 한 이론적 배경을 크리스티앙
볼탕스키(ChristianBoltanski,1944～)의 작품에 나타난 사진성으로 실상과 허
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크리스티앙 볼탕스키에 나타난 사진성을 크게 4가지로 분류하였다.
첫째,사진은 실상을 정확하게 복제한다.(사진의 복제성과 실상의 증거)
둘째,최상의 사진을 소유하고자 하는 행위를 반복성과 사진을 반복해서 생
산하는 복제의 반복성을 볼 수 있다.(사진의 반복적 행위와 생산)
셋째,사진은 이미지를 통해 우리의 실상을 수집하고 소유한다(사진을 통한
수집)
넷째,사진은 눈앞의 시간과 공간을 자르고,눈앞의 실상을 멈추게 하면서,
화석화한다.(사진과 죽음)

크리스티앙 볼탕스키의 작품에서 설치 형태로 제작된 사진 픽션(fiction)인
【도판 1】「어둠의 교훈(LeconsdeTenebres)」은 시리즈의 한 작품으로 근
본적으로 관객의 연상적 효과에 관계하고 있다.작품은 어린 아이들의 죽음에
대한 것이고,재현된 사진은 믿기 어려운 그들의 초상과 또 이해할 수 없는
죽음이다.그러나 크리스티앙 볼탕스키는 사진의 출현이 절대적 신빙성과 설
치적 형태가 말하는 기념비적인 형식은 사실상 관객의 연상적 작용에서 모순
점을 나타낸 의도였다.여기서 나타난 종교적 죽음은 익명적인 어린아이의 죽
음으로 나타나고,사진의 출현은 관객의 눈에 현실로 다가온다.그 때 관객은
‘혼동’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이러한 역설적 방법으로 사진의 신빙성에 의한



- 7 -

확실성(순수성)과 사진의 주제(죽음)에서 모순되는 것이 곧 현실에서의 혼동적
의미를 암시한다.
크리스티앙 볼탕스키의 작업은 잃어버린 시간을 기억하고 재현하고,잃어버
린 시간을 잡고 기록하면서 사진 매체를 작업과정과 동시에 주제로 나타난다.
사진이 찍힌 상황은 알 수 없는 이들에게 사진은 실상의 과장된 파편을 제
공할 수도 있고,다른 요소와 재구성되어 맥락이 다른 실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사진은 실상과의 특별한 관계를 롤랑 바르트(RolandBarthes)는 사진의
핵심을 “이미 존재했다”라고 언급하면서 이 말 속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데 첫 번째는 사진의 실상은 이미 존재했고,두 번째는 이 실상은 사진 이미
지만을 남긴 채 사라졌다는 사실이다.여기서 사진은 실상의 존재와 부재를
동시에 느끼게 한다.또한 크리스티앙 볼탕스키의 작품은 허구성을 통해 사진
이 갖는 존재하면서도 부재하는,부재하면서도 존재하는 존재의 아니러니 특
징을 부각시키고 사진이 실상의 증거가 아닌 허상을 실상화하는 적절한 매체
임을 이야기 하였다.7)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본인이 사용한 사진 매체가 작업과정에서 주제로 이
어지면서 실상 보여지는 존재를 나타내지만 예전에 ‘존재했던’의 부재의 의미
가 나타나게 된다.이러한 작품을 바라보는 사람은 실체와 허상이 보는 방법
에 따라 달리 보일 수 있다.
미술사적 측면에서 본인의 작품과 유사성을 가진 크리스티앙 볼탕스키
(Christian Boltanski,1944～)의 「그림자 연극」,지오르지오 데 키리코
(GiorgiodeChirico,1888～1978)의 「거리의 우울과 신비」,곽남신의 「그림
자」의 작품을 사례로 들어 표현 방법은 다르지만 그림자 이미지로 실체를 나
타내는 주제적인 측면에서 더욱 심화시켜 보았다.
크리스티앙 볼탕스키의 작품【도판2】「그림자 연극(Le theatre d'ombre

7) 신혜경,“크리스티앙 볼탕스키에 나타난 사진성”,서양 미술사학회 논문집,1998,p.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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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은 1980년대 초 설치 작품으로 초와 양철 조소작품으로 둘러싸고,선풍기
를 가동해서,선풍기 바람을 타고,양철 조소의 그림자들이 벽위에서 무인극
(無人劇)처럼 나타난다.움직이는 팬(pan)과 기류를 타고 흔들리는 촛불과 그
림자들의 역동은 보이는 물리적 실체 (놋쇠로 만든 인형)의 정지에도 불구하
고,타성에 의해 움직임이 조절되는 실체의 허물(놋쇠인형의 그림자)을 비교해
주는 작품이다.이처럼 본연의 실체는 정지되어있고,실체의 반영(그림자)이
자의가 아닌,타의(바람)에 의해 운동하는 것으로써 이러한 그림자 인형의 사
례는 인형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닌 인간에게도 외부에 의해 자기 의지를 박
탈당하는 비유로 나타난 의도라 볼 수 있다.즉 외부의 영향력이 거세어질수
록 내부의 흔들림 또한 불안하고,과격해진다는 점에서 그림자 인형과 인간의
모습과 흡사하다는 점을 반영하였다.
본인 작품의 심리적으로 고요,정화,정적인 느낌과 다르게 【도판2】는 무
거운 분위기의 기괴하고 음산함을 주어 분위기는 다르다 할 수 있겠으나 작업
과정으로서 그림자를 소재로 하여 실체와 허상의 의미를 살펴 보는데에 가장
적절한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지오르지오 데 키리코(GiorgiodeChirico,1888～1978)의 【도판3】
은 각각의 다른 다중 원근법 및 크기의 왜곡을 통한 공간 속에서 길게 늘여
뜨려진 그림자로 긴장감과 고독감을 조성하여 화면의 몽환적인 고독의 세계를
재구성한 것이다.키리코는 신비적인 내면세계를 표현하였는데 사물의 표면
뒤에 숨겨진 본질적인 의미를 추구한다.또한 키리코는 사물이 관람자의 기억
과 어우러졌을때 다양한 의미를 얻게 된다고 확신하였다.
본인의 작품에 나타난 그림자의 중첩과 변형을 통해서 몽한적인 고독한 내
면세계를 심리적 공간 속으로 표현한 것으로 유사함을 발견하였다.
곽남신의 작품 【도판4】「덫」은 그림자가 이미지 세계의 주인공임을 드러



- 9 -

낸다.실루엣과 그림자를 통하여 가벼운 유머의 표현을 통하여 일상적인 삶을
되돌아보게 한다.추상과 구상의 경계의 이중적 속성을 지닌 그림자라는 소재
로 효과적인 매개로 작품화 한다.
곽남신은 작품은 시각 문화 시대에 이미지를 생산하는 자와 이를 사용하는
자 모두 새로운 비판적 눈을 갖으라는 메시지를 나타낸다.즉 부재하는 이미
지를 통해 현실의 삶을 “덧없음”또는 “덫”에 걸린 삶이라고 보았다.
이처럼 그림자 자체만으로도 이미지 계몽의 넓은 의미까지 곽남신의 작품과
는 달리 본인의 작품에서는 지극히 개인적인 표현이지만 그림자 소재 자체를
효과적으로 나타내는데 유사성을 찾아보았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크리스티앙 볼탕스키와 키리코 그리고 곽남신의 작품은
그림자 본연의 이미지 자체보다는 실체에 대한 심리적인 속성을 끄집어내어
심리적 공간 속으로 표현된 그림자의 이면적인 의미를 나타낸다.여기에 그치
지 않고 더 나아가 실상과 허상의 문제로 실재와 그림자의 구분이 과연 무엇
인가에 대한 의문을 던져주는 작품의 사례로써 살펴보았다.

2.빛,공간,그림자

본인의 작품에서 나타난 그림자 이미지는 허구적 이미지,순간적인 이미지,
감각적인 이미지로써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지만 본인의 지각된 이미
지를 통해 실제 공간 안에서 재현된 이미지가 심상적 표현 공간으로 나타난
그림자로 그 의미는 달라진다.
본인의 작품에서 나타낸 그림자 이미지의 형상이 나타나기까지의 과정은 바
라봄의 단계에서 출발하여 상상의 단계를 거쳐 자아의 감정 이입을 통한 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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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형태로 드러나게 된다.이러한 의미에서 지각된 대상의 그림자가 나오기
까지 작업 과정으로써 나타난 빛에 따른 공간 지각을 통해 공간의 의미와 그
리고 심상적 표현 공간으로서의 그림자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1)‘빛’에 따른 공간 지각

‘빛’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 ‘빛을 내는 에너지나 물체를 보이게 하는 것들,
즉 조명이나 광학 같은 것으로서 물체를 감지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
다.우리는 ‘빛’에 의해서 형태의 윤곽을 결정하고 입체적으로 지각하며 공간
의 깊이를 인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기본 형태는 빛과 그림자로 현상
하여 인간의 미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빛은 공간과 형태의 개념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인식의 매개로서
‘공간’창조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러한 빛의 일반적인 의미외의 <심리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단순히 물
체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느껴지는 것이다.즉,인간의 이성과 감정의
입장에서 사물을 지각하고 감성적인 행위를 자극하여 인간의 상상력을 이끌어
주는 상태를 말한다.즉 빛의 명암,빛의 광도,빛의 방향의 영향으로 공간의
방향감이나 깊이에서 심리적 이미지로 다양한 변화와 느낌을 창조할 수 있다.
본인은 ‘빛’의 방향에 따라 상황 설정은 변화하고 심리적인 느낌을 나타내려
고 하였다.여기서 공간의 변화를 주는 ‘빛의 방향’에 따른 효과를 살펴보면
<정면>에 비추어진 ‘빛’은 사물의 형태만을 나타내기 때문에 공간과 사물의
구분이 희미해져서 공간 자체가 하나의 발광체로 느껴지게 되며,<측면>에서
비추어진 ‘빛’은 사물의 입체감을 충분히 전해주어 그에 따라 생기는 그림자는
공간의 명확한 방향을 제시한다.그리고 <역광>은 관찰자 쪽으로 한꺼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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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빛으로 그 자체가 공간적이 되며 그 뒤에 공간이 있음을 암시해 준
다.또한 사물보다도 그림자의 면적을 더 크게 나타내기 때문에 그림자의 의
미를 부각시키기에 적합하다.이렇게 빛은 공간의 방향감과 깊이감을 부여하
면서 공간의 다양한 변화를 창조한다.
본인의 작품은 처음부터 그림자 이미지를 형상화하지 않았다.이러한 이미
지가 나오기까지의 근원인 ‘빛’을 통해 사물과 연결지어 본 것이 대학원 초기
작품이라 할 수 있다.

➡

【참고 작품 Ⅰ】본인 작품 【참고 작품 Ⅱ】본인 작품
부재,100×70cm, 부재,100×70cm,
lithography,PS판(pre-sensitizedplate), computerprint,ScreenPrint,
2003 Drawing,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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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작업을 구상함에 있어서 사물의 시선을 응시하고 느낀다.
【참고 작품Ⅰ】은 사물과 자신이 마주 보는 ‘상황’속에서 작품화하게 된 것
이다.의자의 일반적인 의미라 하면 보좌,지위,역할 등을 나타내지만 의자라
는 사물로 자신을 반영하여 사물의 가치를 유기적 변이가 가능한 상태로 바꾸
어 감으로써 의자의 고정적 이미지에 비닐로 덮어 씌워 나타난 그 현상을 빛
을 통해 공간 속에서 <상황 설정>을 한 것이다.비닐은 그 자체에 투명함으
로 인해 대상물을 드러내어 주는 물체인 동시에 밀폐된 공기의 차단으로 대상
물을 희미하게 만들기도 한다.의자와 비닐의 관계는 서로를 구속하면서 본연
의 자아를 상실하게 하는 인간관계의 고리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사물 속에
자신을 투사한 것이다.이러한 <상황 설정>을 본인은 ‘빛’으로 인해 반사적
효과를 나타내어 시각적 변화 속에 <다른 존재>로 보이게 된다.
【참고 작품Ⅰ】은 ‘빛’이라는 매개체로 비닐 자체에 반사되어 공간적 표현
을 한 것으로써 의자라는 사물의 정체성을 가지며,작업을 통해서 자신의 실
체를 찾고자 함이다.이러한 구상적 표현을 하는데 있어 ‘내가 표현하고자 하
는 존재의 의미는 무엇인가’의 근원적인 물음으로써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
이 의자라는 사물인가’의 의문을 가졌다.본인은 본래 표현하고 싶은 대상은
부재된 그리움의 대상이 잠재되어 있었던 것으로써 유기체적인 인체의 형상
으로 표현하여 대상은 달라졌지만 표현된 의도는 동일한 이유에서이다.이러
한 표현을 한 작품이 【참고 작품 Ⅱ】이다.
【참고 작품 Ⅱ】는 실제 공간에서 신체의 상반신의 형상이 드러난 부분만
확대시켜 컴퓨터 이미지로 변형되어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심리적 표현을
한 것이다.하지만 본 논문의 작품에서 보면 이러한 작품들은 그림자 이미지
의 작품 과정의 실험작이라 볼 수 있다.【참고 작품 Ⅱ】는 신체의 형상으로
어떤 상황 표현을 하는지 명확하게 표현되지 못하였다.그 이후 변화된 본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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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작품들은 그림자 형태에서 오는 변화무상함을 이미지 자체만으로도 상황
전개가 드러나도록 심상적 표현 공간안에서 확대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변화된 작품들은 최근작에 이르기까지 본인이 표현방법은 달라 보이
지만 동일한 사유로 작품을 하고 있음을 작업과정의 주된 요소의 하나로써
‘빛’의 시각적 변화가 큰 매개체 역할을 하며 빛의 규칙적 또는 불규칙적인 변
화에서 지각되는 시간의 흐름은 공간에 또 다른 변화를 가져와 유동성을 부여
한다.

2)사적 사유로 나타난 심리적 ‘공간’

공간이라는 말은 매우 다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 사전적 정의로는
상.하,전.후,좌.우로 무한하게 터져 있는 빈 곳을 말한다.인간에게는 공기와
도 같은 존재이며,실제적이기도 추상적이기도 하다.또한 모든 예술계에서 창
작의 소재로써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본인의 작품은 상황 설정으로 나타낸 공간 속에서 재현되어 실제 공간이 평
면화된 공간에 이미지가 형상화 된 것이다.즉 작품에 나타난 공간이라는 것
은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자아와 내적 경험에 의해 결정되는 이미지들,즉 심
리적,감각적,정신적 이미지들로 구성되어진 사적인 특성의 심리적 공간이다.
본인이 나타낸 공간은 사적인 내밀한 공간으로써 추상적인 시간으로 바뀐

다.과거,현재,미래가 사적인 공간 영역인 인간내부로 들어오면서 그 시간들
은 동시에 존재하게 된다.다시 말하면 과거는 더 이상 과거가 아니고 그 공
간에서 경험되어 지고 존재하며,미래는 실제적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지
만,이 공간 속에서 지금 여기에 있는 것처럼 경험 할 수 있다.그 경험은 자
신만의 공간 속에 분리되어 저장되며 공간을 확장,유지시킨다.이렇게 구성되



- 14 -

어진 공간은 인간의 상상력이 적용되며 개인의 감정적인 이미지나 고정 관념
또는 순수한 기억 자체로 유지할 수 있다.이러한 내밀한 공간은 경험 외의
경험들이 축적되는 시간을 필요로 한다.이러한 개인의 자아에 인식된 사적
인 내밀한 공간은 사적인 특성상 주관적이고 자신만의 은신처가 될 수 있으며
그 은신처엔 삶은 응집되고 준비되며 변모한다.8)
그렇다면 공간은 그 자체로 하나의 존재론9)적 실체인가?라는 공간의 존재성
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된다.어떤 의미에서 공간이란 ‘빈자리’를 나타내는 것이
고 이는 곧 없음과 같은 뜻일 수도 있다.그럼에도 공간 자체를 ‘있다’고 말할
때 이 ‘있다’라는 것은 무었일까?공간이 있다면 물체들의 한 존재 양상으로서
의 나타난 ‘있음’일 것이다.그렇다고 해서 개별적인 자기 공간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느 물체도 하나의 공통된 ‘공간’안에 놓이는 것이다.‘공간’
이라는 것이 그 어떤 분명한 존재성을 지닐 뿐 아니라 대단히 구체적인 성질
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10)
본인은 구체적으로 본인 작품【참고 작품 Ⅲ】을 참고로 하여 화면속으로
나타난 공간을 살펴보고자 한다.

8) Gaston Bachelard,「공간의 시학」,곽광수 역 , 민음사 , 1997, p.262.

9) 바슐라르에게 있어서 인간의 참된 자유란 인간 존재의 생성으로서만 나타나는 것이다 . 

자유란 ‘(우리들의 )존재를 동시에 피동체 (被動體)와 동인 (動因)으로서 , 동시에 동체와
동력으로서 (...)구성하는 것 ’이라는 것이다 . 즉 , ‘자자자신신신의의의 내내내부부부에에에서서서 생생생성성성과과과 존존존재재재를를를 종종종합합합
하하하는는는 동동동체체체로로로 구구구성성성 ’한다는 것이다 .

   Gaston Bachelard, 「공기와 꿈」, 정영란 역 , 이학사 , p.293.

10) 김경희 , 「우리말 철학 사전」,우리 사상 연구소 , 2003, p.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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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작품 Ⅲ】본인 작품,감추다,
81×65cm, Computer Print, lithography, Embossing, 2004.

A
그림자 이미지와 그림자 외의 공간이
포함된 형태 A=B+C(papersize)

B   그림자 이미지 형상

C   그림자 외의 공간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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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공간’이라는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 참고 【참고 작품 Ⅲ】을 예를
들어 설명한 것으로 본인의 전반적인 작품은 이러한 사적 공간의 개념을 가지
고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공간적 여백이 구도상 잘 드러난【참고 작품 Ⅲ】은 측면에서 비춘 ‘빛’으로
나타난 상황 설정이다.이 작품은 바닥과 벽사이의 공간에서 연출된 그림자
형상으로 인체가 구부린 채 손에는 무엇인가를 들고 바라보는 현상이다.인체
의 역동성과 긴장감이 긴 여백으로 보이는 공간 C에 긴장,이완시켜봄으로써
내면세계를 함축적으로 나타내 보이고자 하였다.하나의 상이 빛의 각도에 따
라 감추며,사라지며,다시 나타나며....두 개의 상으로 나타나 미묘한 형상이
만들어진 가운데 그 안에 강한 토너가루의 재료로 석판화 작업을 통해 인체상
의 잠재된 복잡한 내면을 표현해 보았다.즉 감추는 듯한 형태의 인체상의 동
작이지만 또 한편에서는 ‘나 자신’을 찾고 싶은 욕망의 모습이다.종이의 질
감을 굵은 Sandpaper로 엠보싱(Embossing)의 효과를 나타내어 긴 여백의 공
간의 표현은 본인의 심리표현을 하는데 긴장감을 주는 구도로 나타났으며 확
장된 공간으로서 함축하고자 하였다.
화면상에 보이는 A라고 하는 것은 그림자 이미지 B와 그림자 외의 공간이
포함된 형태 C로 구성된 실제 공간(papersize)이다.C는 B라는 그림자 이미
지 뒤에서 항상 조용히 존재한다.C는 B를 드러내 주는 공간으로써 대부분
바닥이나 벽의 공간에서 나타난다.A는 Sandpaper를 이용한 Embossing기법
으로 본인 작품의 조형성을 더 해 주었다.즉 심리적,감각적,정신적 이미지
들로 구성되어진 사적인 특성의 심리적 ‘공간’으로써 B와 C를 포함하는 A까
지를 신체의 공간 속에 자신의 중심인 자아의 공간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본인이 나타낸 ‘공간’은 개별적인 자아의 개념을 가진 것으로 자아의 정체성
을 찾기 위해서 자아의 내적 경험에 의해 결정된다.이러한 공간의 의미는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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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를 반영하는 공간이자 심상적인 표현의 공간이다.공간을 표현하는데 있어
질감적 표현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사적인 공간은 자신을 찾는 일이며 존재
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자신의 내면을 표현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본
다.말하자면 나와 매우 밀접한 주변 세계의 이미지는 ‘나’라는 존재를 더욱
진솔하게 표현할 수 있으며 본인의 주관에 따라 인식된다.이러한 인식의 세
계는 실존 공간과 작품의 배경 공간에서 표현되어 진다.이로써 자신의 존재
의 의미를 표출하고자 하였다.

3)심상적 표현 공간에 나타난 ‘그림자’

미술은 원래 기술(techhe)과 허구(fiction,pseudo)의 두 축으로 나뉘어
져 있다.이로써 진작부터 기술로 대변되는 형식과 허구로 대변되는 내용
과의 분리를 잠재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결국 미술은
허구를 재현해내는 기술/능력으로 이해되었던 것이다.11)

그림자는 빛에 의존하여 존재하며 첨단과학과 문명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생(生),노(老),병(病),사(死)를 주관하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 그 자체’와 같
다.
<그림자>를 소재 선택을 하게 된 것은 본인에게 있어 분명하게 드리워진

그림자 이미지가 나타난 ‘상황’으로 볼 때 묘한 매력으로 다가왔고,시간의 변
화에 따라 일순간도 고정적이지 않고 가변적으로 바람결에 따라 흔들리면서
특별한 정서를 가져다주었기 때문이다.
결국 그림자는 이러한 가변적이면서도 나타났다가 없어지는 <허무한 인간>
존재로 비추어졌다.이러한 그림자 자체는 감각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
11) 고충환,“문화예술 현상 읽기”,한국 문화 예술 진흥원,2000,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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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거나 덜할 수는 없다.보여지고 만져지는 것 이면에는 보이지 않고 만
질 수 없는 존재의 본질이 있다는 것을 허상이면서도 실체를 가진 그림자를
통해서 알 수 있다.
본인이 나타낸 그림자는 자아의 심리적인 불안감과 정체성의 심리상태로 그
림자의 실체가 자아의 존재로 동일시되는 상황으로부터이다.이러한 그림자가
나타난 공간적 상황에 따라 작품화 시켜 볼 수 있었다.이러한 <상황 연출>
은 실존 공간으로부터 심상적 표현 공간으로서의 그림자 이미지로 나타나 작
품화 시켜 볼 수 있었다.
작품[1,2],[참고 작품Ⅰ,Ⅱ,Ⅲ]은 측면의 ‘빛’이 비추어 표현되어 이에 따라
생기는 그림자의 공간이 빛의 방향에 따라 명확히 드러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그림자 이미지는 중첩되어 조형적 기법으로 감정표현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또 공간 굴곡이 두드러진 [작품 3,6,12]는 시멘트 벽 또는 다른 굴곡이 심한
공간에서 연출된 그림자의 변형이다.
[작품3]은 재현의 상황으로 볼 때 울퉁불퉁한 나무에 비추어진 그림자로 또
다른 공간 속에 변형된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하나의 이미지가 나타난 것이고
[작품6]은 바닥과 벽 사이에서 인체가 변형되었으며 [작품12]의 그림자 이미지
가 나타난 공간은 자연에서 얻어진 공간 속에서 재현된 작품들이다.
공간 표현으로 심리적 상황이 두드러진 [작품6,7,8]은 고독적이며,몽한적인

분위기로써 시적이고 정적인 느낌으로 다가온다.신비로운 명상적 분위기로서
자체만으로도 많은 의미가 드리워지는 형상은 실재 사물과 다른 형상을 숨겨
주었다가 보여준다.특히 전사된 이미지가 다른 출력된 이미지와 다른 분위기
로 그림자의 영롱한 색을 나타낸다.
본인은 작품 이미지에 주체적 인물은 아니지만 찍는 상황을 연출하고,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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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사람이다.[작품6]의 작품에서 보듯이 <사진사>이미지는 누군가를 찍
고 있다.하지만 실상 그 이미지는 찍힘을 당하는 타자(他者)로써 나타난다.
[작품7]은 그리움의 대상을 만나고 픈 희망적 심리 상황이고 [작품8]은 이미
지 자체에서 나타난 몽환적인 분위기를 나타낸다.
본인의 작품에 나타난 그림자 이미지는 중첩과 변형이 된 이미지에 조형적
기법을 표현한 것이다.석판화를 통한 해먹의 우연적인 효과와 실크 스크린
또는 드로잉적 요소로 본인의 감정 표현을 하였다.또 전체에 굵고 넓은 Sand
paper를 사용하여 종이의 재질감으로 인한 심리적 공간을 나타낼 수 있었다.
구상과 추상의 경계에 서서 실체를 반영하고 있으면서도 존재를 갖지 않은
허상의 그림자 이미지는 이러한 심상적 표현 공간으로 나타날 때 새로운 심리
적 상황을 연출하는 것이다.그것은 어두움 자체로 감상의 영역까지도 포함하
며 대상이 되어 메시지를 전달한다.본인은 그림자의 형태와 방향을 의도적으
로 조작해 봄으로써 본연의 모습과 그림자를 통한 현존재를 나타내고자 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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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작품의 조형적 전개

발터 벤야민(WalterBenjamin,1892～1940)은 「기술 복제 시대의 예술작
품」에서,20세기 이후 등장한 매체들,즉 사진과 영화 등 동(動)영상 매체의
등장으로 인해 가능해진 기술적인 복제 가능성에 맞추어져 있다.복제로 인해
현대 미술의 변화된 양상과 의의를 다루는 한편,그 변화가 초래한 결과에 대
해서 양면적인 입장을 취한다.벤야민은 복제로 인해서 예술작품과 관련한 전
통적인 미덕인 오리지널리티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약화된 것을 아쉬워하며,
이를 ‘아우라(Aura)의 상실’이라는 말로써 표현한다.반면 벤야민은 예술에 끼
친 기계화의 영향을 인정했다.그리고 이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았다.벤
야민은 과학 기술적 발전으로 이같은 효과가 진보적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것
을 믿고 있었다.12)기술 복제에 의한 아우라의 상실을 지적하면서 벤야민이
말하고자 한 것은 예술 작품 자체의 의미 변화이다.벤야민은 사진 발명 자체
가 예술의 근본적인 성격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는지 아닌지를 사진에 관해
숙고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본인의 작품은 사진과 컴퓨터의 기술적 표현 기법을 통해 전통적인 판(版)
법이나 드로잉을 혼용(混用)한 작업과정으로 표현하였다.이러한 표현은 객관
적 이미지의 간접 체험의 도구이고 직접 예술적 표현을 이루는 매체(medium),
또는 재료(material)로 사용되었다.이러한 작업은 현대판화의 전통적인 판법
과 타 장르가 결합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즉,넓은 의미로는 혼합 매체 판화
또는 다중 매체 판화인 것이다.

12) WalterBenjamin,「발터 벤야민의 문예 이론」,심성완 역,민음사,1983,p.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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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진 이미지

최근에 와서 디지털 카메라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누구나 쉽게 이미지를 만
들 수 있게 되었다.심지어 휴대 전화기에도 카메라가 장착되어 언제 어디서
든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를 기록,저장시킬 수 있게 되었다.본인은 이러한 사
진을 매체로 이용하여 작업의 도구로 활용하였다.
사진술의 발명 이후 사진의 고유성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사진은 미술의 영
향에 지대했고,역으로 사진은 현대 미술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본인의 작품에서 사진 기법을 활용하여 이미지의 변조가 왜 필요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판화와 사진의 경계면에서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판화는 하나의 표면(版)에서 또 다른 표면(종이)으로 옮긴다는 개념인데,판
화에서 중간 역할을 하는 판은 없어서는 이루어 질 수 없는 필수조건으로 회
화와의 직접적인 예술과는 다르다.
사진 기법을 활용한 판화 작품은 드로잉과 제판 과정에서 중간 매체로써의
판을 활용한다.이러한 기법은 전통적인 판화와 사진의 경계선 상에 있는 기
법들이다.현대 판화에서 나타나는 가장 일반적인 현상으로 사진기법을 활용
한 예는 포토 에칭이나 포토 리도 그래피와 같이 판화 기법과 사진 기법을 활
용한 경우,아예 사진 자체를 판화로 간주한 경우 (젤라틴 실버프린트,시바크
롬 프린트),스크린 프린트(ScreenPrints),PS판(pre-sensitizedplate)기법 등
으로 다양하다.이러한 기법들은 판화적이고 사진적인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
으며,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사진 전사 기법으로 광범위하게 확인되고 있다.
거의 모든 전통적인 판종에서 사진 기법은 사실적인 이미지를 얻기 위한 효
과적인 한 방편으로 널리 차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인은 대부분의 작업에서 사진 기법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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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의 사진은 사건을 한 때 담아 두고 있던 시간의 흐름을 정지 시킨다.
모든 사진은 과거에 속한다.사진 속에서 과거의 한 순간은 결코 현재로 이어
지지 않는다.
존 버거(JohnBerger,1926～)에 의하면 사진을 찍었을 때와 사진을 바라볼
때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간차가 있고,보는 사람이 찍힌 그 순간의 정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해독되기가 어렵다고 말한다.이렇게 찍는 자와 찍
히는 자,찍은 자와 보는 자 간의 시각의 모호함을 새롭게 보는 방법을 통해
사진의 단절,모호성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한다.즉 <보는 방법에 따라>그
의미는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13)
결국 사진을 사용하는 메커니즘과 사용이 분석되어야 하는 것을 관람자로
하여금 보는 행위를 더 많이 깨닫게 만드는 이유이다.14)
본인의 작품에 사진 매체를 사용한 이유는 사진은 시간과 공간을 얇게 저며
내어,‘밖’의 어떤 세계로부터 사진 ‘안으로’들어오는 것은 사진 속의 세계와
현실 세계와의 관계를 오버랩시키는 매개체이기 때문이다.본인에게 있어 사
진으로 그 때,그 곳의 시․공을 담아내는 것으로 그 순간을 포착하여 상황
설정이 사실적으로 드러나게 하는 이유에서이다.
요즘 입체와 평면의 장르를 구분짓는다는 것이 모호하듯 본인이 표현한 판
화와 사진적 요소를 동시에 표현하는 것도 장르의 구분을 짓기가 모호하다.
본인은 중간적인 입장에서 표현을 한 것으로 사진 매체는 사실적 효과를 위
한 한 방편으로 순간을 포착하기 위한 과정물이자 결과물로써 적절한 매체이
고 화면으로 재구성되어 조형적 요소가 중첩되어 새로운 의미를 만들게 된다.
또한 사진의 속성(사실성과 모호성)을 의도로써 보는 이에게 직접적인 사진

13) John Berger ․ Jean Mohr,「말하기의 다른 방법」,이희재 역, 눈빛,1998, 

pp.86~89.

14) TonyGodlfrey,「개념미술」, 한길아트, 1998, p.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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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 접근하고자 함이다.

2.컴퓨터 이미지

디지털 이미지 시대가 도래하면서 암실에서의 이미지 수정,색의 전환,형태
와 크기의 재조명은 사진의 몫이 아니라 컴퓨터의 역할이 되었다.어디에서나
디지털은 빠른 속도로 우리의 문화를 송두리째 변화시키고 있으며 예술분야에
서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비록 디지털 매체의 특징인 시간과 담축과 편
리함으로 이를 비판하는 입장도 있으나 오늘날 사진과 회화의 공존이 자연스
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디지털 이미지의 사용 또한 부드럽게 이어지고
있다.
회화에서 기존의 표현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작가들도 디지털 사진과 조정

을 거친 출력물을 이용하여 작업하거나 직접적으로 그러한 출력물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기도 한다.일례로 판화라 분류되던 영역도 새롭게 분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하나는 수작업이 동반되던 재래의 판화작업 형식에서
벗어나 프린터를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출력물을 제시하면서 자리잡아 가고
있는 디지털 판화이다.판화라고 하는 것은 간접성에 그 큰 주축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프린터를 이용한 작업은 그러한 간접성에 가장 적절한 듯이 보인다.
그렇다고 디지털 판화가 전적으로 아날로그 판화를 대체하는가 하는 문제는
아직 확실치 않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판화가 한때의 유행으로 지나가
지는 않을 것이다.왜냐하면 기존의 판화체계도 많은 부분을 디지털 공정에
신세지고 있기 때문이다.결국 판화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기계의 도움을
받는 기계적 공정이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디지털 판화가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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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화의 이단아로 취급될 수는 없을 것이다.15)
컴퓨터가 일차적으로 정보 전달 매체라는 점에서 컴퓨터 프린트는 정보 사
회의 현실과 복제의 미학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것이다.오늘날 현
대 판화의 영역 속에 확산된 컴퓨터 프린트가 포함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기존 매체 영역에서 마음에 그렸던 이미지를 가시화하기 위해 종이,연필,

물감과 붓이 필요했던 것처럼 컴퓨터 또한 가시화하기 위한 매체이다.이러한
매체 과정은 현재에서 단지 발전해 나가는 또 다른 과정으로 이해해야 할 것
이다.본인은 이러한 즉자적(卽自的)인 실현이 가능한 점에서 실사 출력을 사
용하였다.본인의 작업요소 중에서 사진 이미지의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물이
컴퓨터 이미지로써 보여진다.
이러한 이미지에 조형성을 더한 것이 [작품 1,2,12],[참고 작품 Ⅲ]로 실사
출력된 이미지에 판화 기법으로 표현하였다.이러한 출력한 이미지를 취하게
된 것은 실재를 표현하고자 할 때 좀 더 사실적인 이미지의 실상을 표현하고
자 하였고 자아의 감성 표현으로 조형적 기법을 중첩시켜 혼합 매체 기법으로
표현하게 된 것이다.본인은 이러한 출력이미지와 다른 전사 이미지로써도 조
형적 전개를 해 보았다.

3.전사 이미지

본인이 나타낸 전사 이미지는 컴퓨터 이미지의 기계적인 느낌에서 좀 더
수작업의 표현과정을 나타내기 위해서 전사 이미지를 같이 사용하였다.
본인은 전사 이미지와 출력된 이미지와의 작업과정을 통해 다른 분위기

(Aura)를 찾을 수 있었다.그 과정이 매번 다른 느낌의 이미지 상태가 연출되

15) 이영훈 , 「뉴미디어 아트와 시간」, 재원 , 2004, pp.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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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기 때문에 그 위에 드로잉을 혼용(混用)한 모노타입에 가까운 감정의 느
낌을 표현할 수 있어 종이의 물의 흡수와 프레스기에서 오는 압력의 정도,출
력된 필름상태에 따라 컴퓨터 이미지와는 다른 분위기로 좀 더 수작업의 느낌
이 나도록 하였으며 심상적 측면으로 심화시켰다.
전사 이미지는 출력된 이미지와는 다른 검은색의 그림자가 없다.그렇지만

이것을 실체라 보이기에는 다른 분명한 그림자의 실루엣 형태이다.본인은 이
러한 실루엣의 형태만으로도 나타내고자 한 감성의 영역에 그 초점을 맞춘 의
도이다.[작품 3,4,5,6,7,8,9]

본인은 전사 이미지의 과정에서 몇 번의 실험과정을 거쳐 나타난 문제점은
필름 상태도 중요하지만 전사 되는 종이의 상태도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었
다.본인은 대부분 판화지에 전사하였는데,판화지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은 물의량과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이다.
이러한 이미지는 컴퓨터 화면안에서 분활시켜 작업을 하고 조합하여 큰 이

미지를 만들 수도 있었지만 본인은 그림자 이미지가 조각조각 나뉘어져 그림
자 형태가 깨져 보이지 않고 실제 그림자처럼 자연스럽게 작업을 하였다.결
과적으로 하나의 종이에 표현되어야 하였기에 큰 작품을 만들기에는 많은 제
약을 받았다.

4.아티스트 북(Artist'sBook)을 활용한 공간 표현

본인은 작품의 [작품9〕는 전시결과 앞으로의 작품 방향성을 제시해 준 결
과를 안겨 주었다.이 작품은 흔히 말하는 북 아트의 방법으로 명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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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st'sBook,ArtBook등으로 사용되지만,여기에서 본인은 Artist'sBook으
로 명칭을 정하였다.북 아트와 아티스트 북의 차이라면 북 아트는 출판되는
책이 만들어 지기까지 삽화나 문자체 등 편집상 미술과 관련된 모든 것을 말
하며,또한 책의 내용이 화집이나 전시 책자 등 미술작품을 대상으로 하더라
도 출판 기획자가 일반 독자에게 널리 보급할 목적을 가진 것 이라면 아티스
트 북은 예술가 자신이 순수한 예술표현을 목적으로 제작한 책의 형식을 취하
기 때문이다.16)
아티스트 북은 당연히 완전한 수작업을 전제한다.본인은 아티스트 북의 형
식을 띤 어코디온 북(AccordionBook)17)의 제작과정을 하였다.아티스트 북의
방법은 수축과 이완의 활용도를 높이면서 아티스트 북을 한 번에 볼 수도 있
고 페이지마다 관람자가 마주하고 서서 보아가기를 유도하는 공간적인 면에서
활용성을 계획하여 만든 작품이다.[작품9]
이러한 확장된 표현으로 아티스트 북은 여타의 세분화된 조형 예술과는 달
리 특성 장르는 아니다.회화나 조각과 판화 등의 기존의 장르는 물론이고 사
진과 비디오와 여타의 미디어 등 비교적 새로운 매체까지를 포괄하는 총체 예
술의 한 형식인 것이다.이는 곧 책의 다양한 모습을 원하고 있고 책은 쓰는
것이 아니라 보고 만지고 느끼는 것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책은 공통된 형식과 대상으로 내용만을 전달하는 매개체가 아니라 책

자체가 하나의 오브제로 소통의 한 형식으로서 전달하는 매체인 것이다.
본인은 이러한 아티스트 북 중에서 설치의 개념까지 확대시켜 본 책으로 그

16) 김효숙 ,“아티스트 북 (ARTIST'S BOOK)의 예술성과 일반적 제작 방법의 예 ”,

     성신여대 대학원 논문 , 2000, p.4.

17) 어코디언 북 (Accordion Book):어코디온 북의 다른 명칭으로는 콘서티나 (concertina:  

     육각형의 소형 어 코디온 )또는 지그재그 폴드 (zig-zag fol)라고 한다 .

     JANE GREENFIELD, 『ABC of Book Binding』,oak knoll press. the lyons        

     prees,1998.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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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이 다양한 다른 작가의 참고 작품 4점을 사례로 들어 여기에 속하는 책들
은 책이라기보다는 조각품에 가깝다고도 하겠다.

【참고 작품 Ⅳ】
               Scott Mecany,

「PartyoftheYear」,
23.5×34.2cm,1989

【참고 작품 Ⅴ】
Scott Mecany,

「Who'sWhoInAmerican
Art(HangingIndex#13)」
91.5×203.4cm,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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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작품 Ⅵ】 【참고 작품 Ⅶ 】
ScottMckinney, RebeccaMiner,

「무제」, 「이주(Migation)」,
32×32×2cm,1983 설치 작품,1998.

예를 들면 【참고 작품 Ⅳ】는 마치 깍지 낀 손을 연상시키는 기존의 어떤
책과 동명의 타이틀을 가진 책으로써 입체 표현된 조각품처럼 보인다.
【참고 작품 Ⅴ】는 워싱턴 D.C.에 있는 워싱턴 예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1989년부터 시작된 <걸어 놓은 인덱스>시리즈 중의 하나이다.
【참고 작품 Ⅵ】은 네 면에서 제본된 폴드북,닫으면,즉 주름을 꾹 누르면
프린트 된 이미지를 볼 수 있다.주름을 펼치면,이미지는 사라지고 형태,공
간,그림자가 지배하는 책으로서 제작한 것이다.18)
【참고 작품 Ⅶ 】은 500여권의 책으로 만들어진 설치 작품으로 종이는 펄프
에서 나왔고 펄프는 다시 나무에서 생산되는 원리와도 같이 책을 만든 종이

18) Keith A. Smith, 「키스 스미스의 북아트」,김나래 역, 열린책들, 2004, 

pp.57~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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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다시 자연으로 되돌아가고픈 욕망을 나타낸 것이다.등장하는 책들은
500여권이 서로 하나의 무리를 이루어 책상을 빠져 나와 이동해 가는 과정을
나타낸 것으로 책의 내용은 아프리카의 지도를 전지에 실크스크린으로 찍은
후 잘라 책의 속지로 활용하여 이 책들의 이동 방향을 효과적으로 드러냈다.
19)

이러한 여러 책을 예로써 살펴보았듯이 본인의 [작품9]는 하나의 설치로써
의 책으로 손으로 만져지는 책의 친밀성에 의해 작가의 의도 안에 관객을 참
여시키는 행위 예술에까지 확대시킬 수 있다.즉,작품과 감상사이에 벽이 없
이 작가와 관객의 대화가 페이지마다 이루어지는 친밀한 예술인 것이다.
또한 [작품 10,11]은 개인전 전시 때 전시하지는 않았지만 본인은 표현의 확
대가 넓은 이러한 방식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 표현해 보았다.
본인이 하는 판화의 작업과정은 연속적인 이미지를 펼치듯 보이는 표현이

가능함으로써 이러한 확장된 표현의 방법은 연결이 쉽고 액자에 넣었을 때와
는 또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다.그리고 이러한 아티스트 북은 판화와 무관
하지 않는 프로세스적 속성을 내재하고 있어서 에디션(edition)도 가능한 표현
영역의 확대로 본인은 앞으로의 창작활동을 하고자 한다.

19) 김나래, 「북아트」, 임프레스, 2003, p.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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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작품 설명

[작품1]방해꾼
81×60cm, Computer Print, lithography,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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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2]바람결에....
81×56cm, Computer Print, lithography,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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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1][작품2]는 바닥에 형상이 드리운 그림자의 상을 실재의 한쪽 발이
밟고 있는 상황을 그대로 표현하였다.이렇게 실체의 한쪽 발과 그림자 자체
는 실재하지만 그 모습은 허상인 이미지로 한 화면 안에 나타나게 된다.인체
의 실루엣과 그림자가 중앙 화면에 그대로 나타나도록 설정하여 그 상황 속에
놓인 그림자는 자아의 또 다른 모습이자 반영으로 인식되었다.
즉 실제 전시장에서 관람자들이 보는 이미지는 허상으로 인식되지만,관람

자가 보는 그림은 실상의 의미로 나타난다.두 작품은 이미지를 컴퓨터 작업
으로 극대화 시킨 후 디지털 프린트하여 그 위에 석판화의 수작업을 통해 인
체의 형상 안에 감성적 측면이 나타나도록 의도하였다.또 전체 넓은 공간 표
현은 넓고 굵은 Sandpaper로 엠보싱(Embossing)의 효과를 줌으로써 종이의
재질감이 극대화되어 나타남으로써 심리적 공간이 한 층 더해지도록 하였다.
[작품1]방해꾼
오른쪽에서 빛을 비춘 현상으로 그림자 이미지는 화면전체에 나타난다.인

체의 측면의 각도에서 두 손을 모아 위로 깍지 낀 듯한 동작으로 드러난다.
그러나 실상의 한쪽 발이 등장하여 그림자를 짓밟듯이 누군가 나를 억누르는
방해꾼 같은 역할로 상황설정이 되어있다.연출된 상황 속의 그림자이미지는
곧 나 자신의 모습인 ‘자아’로 인식되었다.나 자신의 내면세계에 대한 갈등이
곧 ‘혼돈과 불안’에 의한 인한 정체성의 상실로 이어지는 심리적인 상태를 표
현하고자 한 것이다.
표현 방법에 있어서는 인체의 가장 중심이 될 부분인 가슴으로부터 해먹을

석판 위에 떨어뜨려 표현이 가능하고 은은하게 퍼지는 듯한 우연적 해먹효과
를 살려서 나 자신의 내면세계에 대한 갈등과 정체성 상실이라는 의미를 가중
시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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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2]바람결에....
바닥에 놓인 그림자는 두 손을 벌린 채 놀란 듯한 긴장의 상태이다.
화들짝 놀라며 두 손을 벌리고 있는 인체의 형상은 가만히 누군가를 응시

하는 듯하다.그림자의 이미지에 실상의 발이 중첩되어진 상황은 자아의 불안
정한 심리상태를 나타낸다.
<바람결에...>의 제목처럼 어느 순간 나타났다 사라지는 그림자의 본성적인
의식 속에서 나타난 형상의 그림자를 이미지는 공간의 흔적으로 ‘나 자신’의
실재(實在)가 망각되는 허상의 의미로 보았다.인체 형상 안에 전체적으로 잔
잔한 선들의 퍼짐으로 나타낸 해먹의 효과로써 형상과 결부시켜 보았고 전체
적 배경은 극대화를 살리기 위해 더 밝게 표현되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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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3]세 사람
11×15cm, Photo transfer, Drawing,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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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4]새벽
25×20cm, Photo transfer, Screen Print, 2004

[작품 5]～사이
27×20cm, Photo transfer, Screen Print,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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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3]세 사람
[작품 4]새벽
[작품 5]～사이

세 작품은 모두 보이는 형상이 연출된 상황으로부터 또 다른 현상을 나타나
게 한 작품이다.그것은 서로간의 이미지에서 관계성을 찾으려 했다.보이는
것이 사실적인 진실의 이야기가 아님을 그림자가 나타나게 된 현상을 분류해
보았다.
[작품 3]은 재현된 이미지에서 발견된 또 다른 현상과 [작품 4]는 한 이미지
로 보여지지만 다른 이미지와의 결합된 상(像)으로 보여 지고 [작품 5]는 중첩
과 변형을 통해 나타난 그림자의 현상으로 나타났다.
이들 작품들은 전사 이미지로써 그 위에 실크스크린과 굵은 Sandpaper로
엠보싱(Embossing)효과를 나타내어 깊이감을 표현하였다.

[작품 3]세 사람
큰 나무에 비추어 두 사람의 형상이 나타난다.한 사람은 한쪽 팔을 머리

에 얹어 있고 상대방은 그 사람을 향해 바라본다.그 사이에 누군가 생각지도
못한 또 하나의 인체의 현상이 만들어졌다.
한 화면에는 있지만 서로 다른 시선을 향하는 듯 보인다.그것은 곧 서로

다른 시선을 향하는 자신의 정체성의 모습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작품 4]새벽
아침에 일어나 기지개를 피우는 포즈를 취하는 형상 안에 또 다른 나와 다

른 이면적 몸짓으로 이미지가 중첩되어 나타내어졌다.중첩된 이중적인 이미
지를 통해 고독한 내면을 표현하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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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5]～사이
～사이라는 개념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일 수도 있고,이것이면서 저것이
기도 하며,이것과 저것의 중첩된 모습일 수도 있다.
즉,이러한 ‘～사이’공간에서 자아의 실체를 표현하려 하였다.
정지되어 있는 포즈 형상 속에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또 다른 인체의

다리사이가 걸친 중첩된 이미지이다.어딘가에 묶여진 현상처럼 나에게 검은
형상의 이미지가 침투되어 불안정한 심리상황이 표현되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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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6]사진사
18×27cm, Photo transfer, Screen Print,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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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7]계단에서 얘기하는 두 사람
20×28cm, Photo transfer, Screen Print,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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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8]담배피우는 사람
20×25cm, Photo transfer, Screen Print,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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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6]사진사
[작품7]계단에서 얘기하는 두 사람
[작품8]담배피우는 사람

이들 작품들은 일상적인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듯 보이게 한 것들이다.바
라보는 시선은 그리워하는 대상으로부터의 그리움을 담은 작품들이다.이러한
심리를 표출한 것은 이미지 자체에서 느껴지는 느낌은 고독적이며 몽한적인
느낌이며 뭉크의 작품의 내면에 표현된 것은 거칠고 격정적인 것이라면 본인
은 시적이고 정적인 느낌이다.
작품의 표현방법으로는 전사 이미지에 실크스크린이나 드로잉요소로 표현

하고 엠보싱(Embossing)효과를 주어 오묘한 감정을 살리고자 하였다.

[작품6]사진사
드리워진 그림자의 형상은 누군가를 찍고 있는 듯하지만 실상은 그 이미지

를 찍힘을 당하는 타자(他者)를 재현하고 있는 것이다.사진은 찍고 있는 본인
의 모습은 재현된 이미지를 통해 실재를 보여주지만 실상 이미지가 표현된 것
은 보여지게 되는 것이다.
조형적인 면에서 전사방법을 통한 전체적인 분위기가 오묘한 물방울의 느

낌으로 우연적인 효과와 표면상에는 인체의 형상 주변에만 Sandpaper로 엠
보싱(Embossing)의 효과를 줌으로써 훨씬 더 올록볼록한 상태를 강화하여 은
유적인 인체상의 전사 효과가 그대로 나타나 수채화처럼 보여 투명성을 얻고
자 하였다.

[작품7]계단에서 얘기하는 두 사람
무겁고 큰 형상이 알 수는 없지만 다리사이를 두고 계단을 통해 시선을 향
하여 오는 인물이 얘기하는 듯한 상황을 연출하였다.그리움의 대상을 생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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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만날수는 없지만 만나게 될 희망을 생각하고픈 심리적 상황을 마치 유화적
인 느낌으로 간결하게 추상적으로 표현하였다.

[작품8]담배 피우는 사람
다른 작품과는 달리 판화지에서 벗어나 한지의 여러 장의 배접으로 전사시

켜보았다.한지라는 느낌은 부드러우나 투박한 성질,기술의 세련미를 오히려
거부하는데서 오는 포근함에 대한 친근감은 전통적 재료를 통한 표현영역의
확대를 나타낸다.이러한 한지의 느낌을 살려 인체 이미지안에 투명성도 자연
스럽게 나타나고 재질의 질감으로 감정의 효과를 증가시키고자 하였다.
본인은 이러한 한지의 특유의 질감과 디지털 이미지의 결합을 자연스럽게

나타낸 작품으로 수제종이의 연구도 함께 다양성을 고려하여 작품의 조형성의
폭을 넓힐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 작품의 이미지는 전사 이미지로 부분만 실크스크린의 효과를 나타내고

함축된 형상이 추상적이면서도 지극히 고독하고 몽한적 분위기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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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9]MemoryintheBook
(설치된 Artist's Book, 어코디온 북 펼쳤을 때)

110×65×55cm, Artist's Book,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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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10]Shadow (펼쳤을 때 위,겉표지 아래)
10×9cm, Artist's Book, Non-silver print(cyanotype),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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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11]Present-“현재 있는 나의 모습이 가장 큰 선물”
52×20×8cm, printed paper, wooden box, Artist's Book,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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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9]MemoryintheBook
[작품10]Shadow
[작품11]Present-"현재 있는 나의 모습이 가장 큰 선물"

[작품9]MemoryintheBook
전시장의 공간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아티스트 북(Artist'sBook)의 어코디

온 북(AccordionBook)은 판화의 확대된 표현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펼쳤을 때 한번에 볼 수도 있고 페이지마다 관람자가 마주하고 서서 이 작
품들은 개별적으로 볼 수 있도록 그동안의 작업들을 모은 형식이다.
작품 내용은 나의 이미지를 통해서 기억을 되짚어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책의 형식을 생각해 본 것이다.
작품의 크기는 110×65×55cm 정도로 사방이 유리이고 덮개도 유리로 덮어

투명하게 전체를 볼 수 있게 하였고,액자에 넣어진 작품과 또 다른 느낌으로
관람자로 하여금 지루하지 않는 공간연출로 가기위해 방법적으로 아티스트 북
의 형식을 취하였다.
아쉬운 점이라면 나름대로 한 편의 그림책으로써 텍스트와 스토리 구성을

사전에 준비하여 표현했었더라면 좀 더 작품의 질을 높일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된다.하지만 본인은 방법적으로 앞으로의 작업의 큰 제시 책이 될 작품
으로 생각된다.

[작품10,11]는 개인전때 전시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표현영역의 확대로 2점
을 포함하였다.
[작품10]Shadow
그림자 이미지를 통해 순환적인 하루 일과를 보는 것을 의도하였다.작품

기법은 넌 실버 프린트(Non-silverprint)의 기법 중 푸른 색 계조를 나타내는
시아노타입(cyanotype)또는 블루 프린트(blueprint)로 표현하였다.수작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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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그림자 이미지를 표현하였으며 완성된 종이에 미디윰(Medium)을 발라
좀 더 투명하게 표현해 보았다.

[작품 11]Present-"현재 있는 나의 모습이 가장 큰 선물"
'Present'의 현재의 의미와 'Present'의 선물의 의미로 현재 있는 나의 모

습을 반영한 것이다.즉 현재의 ‘나’는 "현재의 가장 큰 선물"로 표현한 작품이
다.나무상자 박스는 둘로 나뉘어져 오른쪽에 표현한 수제종이를 겹겹이 쌓아
과거와 미래의 중간지점의 현재의 나로 종이의 가장자리를 불태워져 그 안에
‘present’라는 현재의 텍스트를 표현하였다.
왼쪽에 보이는 전반적으로 뒤엉켜진 실타래는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사이

사이마다 감정의 텍스트(사랑,증오,분노....)를 끼워 넣었고 그 위에는 선물로
보이는 오브제를 집어넣어 그 안에서 Present-“현재 있는 나의 모습이 가장
큰 선물”로 본인이 나타내고자 한 표현을 텍스트로써 표현하였다.덧붙여 아
래에 보이는 작은 미니 북들은 작지만 소중한 의미를 지닌 책으로써 작품화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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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12]물 속으로,빛 속으로,바람 속으로,
100×120cm, Computer Print, Embossing,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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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12]물 속으로,빛 속으로,바람 속으로
[작품12]는 개별적인 3점의 작품을 하나의 작품으로 연결시켜 보았다.컴퓨
터 프린트를 한 후 전체의 이미지에 엠보싱(Embossing)효과를 주어 표현하
였다.이 작품 물,빛,바람은 모두 순수한 본질의 희망적인 상징을 나타내어
공간의 여백에서 자아내는 이미지가 보여주는 바와 그림자의 체가 변형되어
아른거리는 시야에 반추된 화면 속에 몽롱한 실상의 이미지로 재현되어 형식
과 배경이 자연스럽게 결합되었다.하늘로 향해 뻗어진 손과 머리위에 얹혀진
손,공간 밖으로 펼쳐진 손은 모든 공간적 상황으로부터 일탈과 자유를 향한
심리의 절정을 화면에서 확장시켜 보았다.
한 이미지의 크기는 100×120cm로 인체의 팔이 위로 향해 뻗어 나아가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앞에서 제시한 작품들은 심리상태가 무거움에 비해 자유
롭고 막혀있는 공간으로부터 나아가고 싶다는 생각에서 표현하였다.
조형적으로 공간에 배치시켜 높낮음을 다양하게 연출시켜 전시장의 한 쪽

벽을 한 작품의 크기로 염두에 두고 손의 발산적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작품전시 결과 작품의 크기가 좀더 거대하게 조형성을 가졌었더라면 클래

스 올덴버그의 “사물을 거대화시켜 보는 이로 하여금 그 사물이 가지고 있던
정체성을 다시금 생각해 본다”는 말처럼 그 의미는 크게 달리 보일 수 있으리
라 생각되었다.그리고 앞의 작품과는 달리 꾸미지 않고 단순하게 표현되어
향후 작품연구에 있어서 공간 해석에 대한 확장된 범위로 보여진다.
이러한 표현영역의 확대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본인의 작업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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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결 론

본 논문은 본인의 삶을 통하여 갖게 되는 가치관의 혼란과 불안정한 심리
상태가 자신의 존재 의식과 연결되는 것으로 보았다.본인의 작품은 자아의
실체가 실존 공간 속에서 나타나는 존재와 허상의 의미를 지닌 그림자 이미지
로부터 실재와 재현이 연계된 지각 인식이라는 점에서 출발하였다.
본인의 작품에 나타난 그림자는 단순한 재현이 아닌 자아의 실체를 반영하
여 나타난 심상적 표현 공간으로서의 그림자이고 내면적인 심리적 갈등을 표
현하기 위해 그림자 형상을 왜곡하였다.이것은 실존 공간과 심상적 공간 사
이에서 객체화하고 현존하는 자아를 바라보며 존재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된다.이러한 이미지를 감상하는 것은 바라보는 자신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실체의 의미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본인의 작품에 이론적인 배경으로써 실상과 허상의 의미를 살펴보는 가운데
크리스티앙 볼탕스키의 설치 작품에서 사진 매체를 활용한 것은 작업과정이자
동시에 주제로 이어지면서 존재와 부재의 의미를 가진다.본인의 작업에서 사
용되어지는 표현 매체인 사진 매체도 시․공간을 담아 순간을 포착하기 위한
과정이자 결과물로써 나타낸다.또한 미술사적 측면에서 살펴 본 크리스티앙
볼탕스키와 데 키리코,곽남신의 작품은 공간 속에서 표현된 그림자로 실체에
대한 심리적인 속성을 포함하는 그림자의 이면적인 의미를 나타내어 본인 작
품과 유사성을 가진 작품으로 살펴보았다.
본 논문을 통하여 추구하고자 하는 조형 의도는 현실 공간속에서 재현된 이
미지는 사적 사유의 심리적 공간 속으로 유도하여 그림자의 형상을 통한 본인
을 외부환경으로부터 위치하고 또 그 안에 사유하는 나를 재인식 하려는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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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의 조형적 전개과정은 본인이 표현한 이미지를 통해 그 근거를 확인하
고 표현과정을 하기까지의 과정을 본고를 통해서 명확히 하였다.
본인이 나타낸 사진 이미지는 판화와 사진 매체 영역을 구별짓는 행위라기
보다는 어느것에도 포함되지 않는 중간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사진의 특성
은 실존 공간을 신빙성 있게 담아 좀 더 사실적인 이미지의 실상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본인은 작품에 사진과 판화의 결합하여 나타난 이미지는 다양한
조형 요소들을 표현할 수 있었고 컴퓨터 이미지나 전사된 이미지로써 판화 기
법과 함께 드로잉적 요소로 첨가하여 정신적인 표출을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평면 작품과는 달리 확대된 공간 표현인 설치물로써의 아티스트 북을
제시하여 앞으로의 작업 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이것으로 내용적인 측면과 형식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았는데 본인은 지각된

그림자 이미지로 실상과 허상의 물음이 그 어느 하나로 규정되지 않는 이미지
이고 그것의 구별은 타자(他者)로 하여금 다각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 논문을 통하여 작업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획득할 수 있게 된 것에 가

장 큰 의의를 가지고 이를 통해 자신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으며 표현 방법
에서는 다양한 방법적 탐구를 통하여 앞으로의 작업방향에 새로운 가능성을
도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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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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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GrrraaaddduuuaaattteeeSSSccchhhoooooolllooofff
SSSuuunnngggssshhhiiinnnWWWooommmeeennn'''sssUUUnnniiivvveeerrrsssiiitttyyy

This study is whatresearched into its contentaspectand formative
aspect,targeting worksfortheexhibition aiming to apply fora master's
degree in relation to the image ofa shadow as the space ofimagery
expression,which weremanufactured mainly in theyearof2004,between
2003and2004.
Theworkintheidenticalpersonisbegunfrom ashadow ofhumanshape

distortedthroughlight,asamethodaimingtoseekfortheidentityinego
amidspace.Lightplaysaroleofmedium inwhichavisualchangeisgreat,
andaflow oftimethatisperceivedinaregularorirregularchangeoflight,
bringsaboutanotherchangeinspace,therebycomingtograntfluidity.The
imageofashadow inthehumanshapewhichwastransformedanddistorted
throughthislight,isaplaceofexpressionwhichincludesamentalstateof
self.Thatistosay,theimageofashadow perceived,iswhatwasshownin
thespacethatreflectsthesubstanceofrealspace,andatthesametime,in



theimageryspacethatappearedasaprivatereason.
Accordingly,inthisstudy,theshapeofashadow whichwasexpressed

withinthespaceinthecontentaspect,consecutivelyappearsamidaflow of
time,thereby being establishedtherelationshipwith‘otherperson.’And,it
mentionsthecontentsabout‘thereflectedego’and‘theegooflookingat’it,
soitcomestoberuminatedthemeaningofexistence.Astheprocessofthis
theoreticaldevelopment,itsoughtforalogicalbasisfrom aquestionabout
whatadistinctionbetweenarealimageandavirtualimageis.Forthis,it
analyzedandresearchedasonecasefortheaspectofarthistory through
artists'worksthathavesimilaritytoawork.Also,itexaminedtheformative
elements(light,space,shadow),which had been used fortheshapeofa
shadow thatwasrevealedwithbeingdistorted,from thephysicalaspectand
thepsychologicalaspect.
Intheformativeaspect,astheprocessofdevelopingawork,itdescribed

aboutthe characteristics ofmedium 'photo'in the process ofdeveloping
image,by dividing intophoto image,computerimage,and thetranscribed
image.And,intheaspectofanindirectmethod,itdepictedtheexpressive
intentionaboutthecombinationoftwomediawhichhavetheunitedconcept
in printmaking and in aphoto,and havedifferentcharacteristics.Asthis
combination in a photo and in the prinking technique,is the image that
appeared as the space of psychological expression from the space of
existence,itwasshownasthemodelinginthecomputerimageandinthe
transcribedimage.
Thepersoninquestionpresentedthedirectivityofmanufacturingawork



down theroad,by putting forward theworksofa platein theidentical
person and in otherartists,asthespatialexpression thatutilized Artist's
Bookdifferentlyfrom theworksofaplanethisway.Finally,itdepictedan
actualcaseofspecificexpressionthathascomparativelyconsistency,through
describingaworkintheidenticalperson.
Inlightofthecontentaspectandtheformativeaspect,theimageofa

shadow shown in a work ofthe identicalperson,is expressed into the
psychologicalspacefrom therealspace,thusitisaimedtoputforwardthe
imagethatisnotprescribedasanyonethinginexistence& absence,real
image& virtualimage,and shape& background.Theperson in question
intendstohavetheultimateaim aswhattriestoembodyegobyidentifying
theuncertainshadow inordertobecomethetrulysemanticmainbodythat
wastransformedfrom theextrinsicsightbybeingassociatedwithothers.


	Ⅰ. 서론
	Ⅱ. 그림자의 의미론적 전개
	1. 실상과 허상
	2. 빛, 공간, 그림자
	1) ‘빛’에 따른 공간 지각
	2) 사적 사유로 나타난 심리적 ‘공간’
	3) 심상적 표현 공간으로서의 ‘그림자’


	Ⅲ. 작품의 조형적 전개
	1. 사진 이미지
	2. 컴퓨터 이미지
	3. 전사 이미지
	4. 아티스트 북(Artist's Book)을 활용한 공간 표현

	Ⅳ. 작품 설명
	Ⅴ. 결론
	참고도판
	참고문헌
	ABSTRACT

